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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30.(목) 09:00 배포 2026. 7. 30.(목) 08:30

“가짜 K-상표를 찾아라” 성수동에 K-상표 수호천사가 뜬다!
- 지식재산처, 7월 30일 서울 성수동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실시 -

- 정품·위조상품 비교, 가짜 K-상표 신고 체험 등 국민 참여 행사 운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0.(목) 17시 올리브영N 성수(서울 성동구)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미용·K-음식 등 우리 

상표의 인지도와 시장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상호·간판·매장 모방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가짜 K-브랜드 신고

센터*」를 통한 가짜 K-상표 신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등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주소 : ip-navi.or.kr/kbrands/angel.do)

 행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곽은경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김충효 CJ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 등이 참석해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정품 구매와 가짜 K-상표 신고 실천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K-브랜드 수호천사’ 인증 

행사, 정품과 위조상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 해외 매장·온라인 

거래터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체험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캐릭터 ‘미리’를 활용한 팬 상품 전시와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 상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류를 악용한 

위조상품과 상표권 침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상표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홍보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와 K-상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모방하거나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홍보를 계기로 

국민과 소비자가 K-상표 보호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신고한 정보가 실제 기업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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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개요

□ 행사개요 

 ㅇ (일시) `26. 7. 30.(목) 17:00 ~ 18:00 

 ㅇ (장소) 올리브영N성수 앞(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3)

 ㅇ (세부일정) K-브랜드 수호천사 인증 수여식, 팝업 이벤트

구분 주요내용 비 고

17:00~17:05 개회 ▪행사 소개 05분

17:05~17:20
수호천사 1호

임명식

▪수호천사 1호 서명(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김충효 올리브영 CSO)
▪수호천사 날개 착용 퍼포먼스
▪에어볼 이벤트 등 참여

15분

17:20~18:00
현장 수호천사

가입 이벤트
▪행사 현장 방문 시민
▪수호천사 가입, 임명장 발급, 정품 인식 퀴즈 

40분

□ 주요 행사내용(안)

팝업 이벤트 주요내용

팝업 이벤트 공간 구성(안)


